
[자료해설]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해제*

1)

최승연**

1961년에 창단된 예그린악단은 ‘뮤지컬의 토착화’를 기치로 내걸고 한

국 창작뮤지컬을 시도했던 민간극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 예그

린악단은 5.16 군사정변의 산물이었으며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갖고 있던 

북한과의 대결의식, 즉 정치적 목적에 긴박되어 있던 극단이었다. 1973년 

장충동에 국립극장이 신축 개관하면서, 예그린악단이 문공부 산하에서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이관될 때까지 거듭했던 총 6번에 걸친 이합집산은 

정치권에 만들어져 있던 후원회의 부침에 따라 함께 결정되었던 극단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준다. 

부록에 수록된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이후 <꽃님

이>) 공연대본은 6번의 이합집산 중 ‘2차 예그린(1966~1968)’ 시절에 창작

된 것이다. 박용구를 단장으로 했던 2차 예그린은 2년간 총 세 편의 작품

 *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 공연대본은 2008년 11월 4일 이 작품의 공동
작가(박만규, 황운헌 공동 창작) 중 한 명인 박만규로부터 필자가 구득한 것이다. 대
본의 126~127쪽 대사에 가해진 수정은 시골사람(호남지방)이라는 바우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사가 전면적으로 사투리로 수정된 것이다. 이 해제의 내용은 최승
연의 ‘한국적인 것’의 구상과 재현의 방식-예그린악단의 뮤지컬 <꽃님이 꽃님이 꽃
님이>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권 1호, 2009)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
리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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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연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창작뮤지컬의 시작으로 공식화되어 있

는 <살짜기 옵서예>(1966년 10월 26일~29일)이다. <꽃님이>는 전작인 

<살짜기 옵서예>의 흥행 성공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1967년 11월 

19일~26일까지 시민회관에서 공연되었다. 이후 2차 예그린은 <대춘향

전>(1968년 2월 23일~3월 3일)을 공연함으로써, 2차 예그린 시기에 공연

된 세 작품은 다른 시기의 레퍼토리보다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성공적

인 결과물로서 역사화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꽃님이>가 2차 예그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그린악단

의 전체 레퍼토리에서도 돌출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예그린악단의 

전체 레퍼토리는 버라이어티 공연물, 고전의 현대화, 역사 뮤지컬, 친정

부적 목적극 등의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꽃님이>는 1964년 방송된 임

희재의 KBS TV 주간단막극 <16세 신부>를 원작으로 하는 ‘동시대성’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위의 계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차 예그린은 임희재의 <16세 신부>를 원작으로 선택

한 이유로 ‘향토적 분위기’와 ‘희극성’을 들었다. 향토적 분위기는 ‘한국적 

뮤지컬’을 지향하는 예그린악단의 존재론적 목적에 부합했고 희극성은 

‘뮤지컬 코미디’로서 탄생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희곡과 

방송극 작가로 활동하던 박만규는 <16세 신부>의 촬영 스튜디오에서 작

품이 녹화되던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2차 예그린의 2회 작품으로 추천했

다. 박만규는 임영웅과 함께 계간지 연극에 함께 관여하던 인연으로 

예그린악단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현찬, 조동화, 이진영 

등 예그린 악단 자문위원들이 모여 있던 금수장 호텔 회의에서 <16세 신

부>의 뮤지컬화는 결정되었고, 이후 임희재에게 뮤지컬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예그린 악단은 원작자에게 직접 각색을 의뢰했다.1) 그러나 임희재

1)  박만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임희재는 ‘연속극 형식의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장르를 
만든 <아씨>(TBC TV의 일일드라마, 1970~1971)를 집필 중이었다고 한다. 임희재가 
뮤지컬 각색을 고사한 이유는 그에게 뮤지컬이 생소한 장르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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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고사하자 예그린악단은 단막극으로 되어 있던 짧은 원작을 뮤지

컬로 확장하기 위해 후반부 각색을 임희재에게 승인받고 자체적으로 이

를 해결했다. 박만규와 예그린악단 기획홍보실장 황운헌(필명 황성일)은 

원작에 없던 2부를 완전히 새로 써서 각색된 1부와 결합시켜 뮤지컬 <꽃

님이>를 완성시켰다. 배우와 스텝진은 <살짜기 옵서예> 때와 거의 동일

했다. 연출 임영웅, 작곡 최창권, 안무 임성남과 한익평, 합창지도는 소위 

‘예그린조’를 창안한 나영수가 담당했고 주인공 꽃님이역은 소프라노 문혜

란, 바우역은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리고 시어머니역은 강부자가 맡았다.2) 

임희재의 TV 드라마 <16세 신부>는 뮤지컬 <꽃님이>로 제작된 이후 

영화 <철부지 아씨>의 원작으로도 활용되었다. 당대 최고의 스타 문희

(꽃님역)와 신영균(석순역-뮤지컬의 바우에 해당하는 인물)을 위시하여 김

희갑, 황정순, 한은진, 김성옥, 아역배우 김정훈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

하는 영화로 재탄생된 것이다.(각본 임희재, 감독 김기풍 장일호, 촬영 김

재영, 1968년 3월 14일 개봉.) 이 영화는 뮤지컬 <꽃님이>의 새로 쓰인 2

막과 원작 전체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960년

대 TV 드라마 대본이 대부분 유실되어 뮤지컬의 본래 원작을 찾기 어렵

지만 다행히 당시에 방송극과 영화가 빈번히 서사를 공유하던 사정을 감

안해 보면 이는 무리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철부지 아씨>와 <꽃님이>는 전반부 대부분의 서사를 공유한다. 전

반부의 두 텍스트는 모두 결혼을 “비단옷 입구 원삼 입구 족두리 쓰구 분 

바르”는 낭만적인 것으로 상상하던 꽃님이가 결혼 이후의 시집살이와 남

편과의 잠자리를 피곤해 하며 철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에피소드들

을 희극적으로 과잉해 놓고 있다. 가령, 꽃님이는 남편과의 공포스러운 

<아씨> 집필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2)  안무를 맡은 임성남과 한익평은 각자의 특장을 살려 1부와 2부를 나누어 담당했다. 

1부는 임성남이 맡았으며, 2부의 현대적 안무, 특히 카바레 장면은 한익평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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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를 줄곧 거부하며 밤마다 시아버지에게 옛날이야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석순에게 새참을 갖다 주다가 감나무에 올라가기도 하며 시아버지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의 부재를 틈타 떡을 해 먹는 인물이다. 결혼에 대

한 사회적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꽃님이는 전통사회가 ‘며느리’라는 존

재에게 부여한 고정관념을 간단히 뛰어넘는다. 그녀의 무기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꽃님이의 성숙한 육체와 

비사회화된 자아 사이의 불균형성, 이러한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의 ‘어이

없는’ 시선들은 전반부의 희극적 과잉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두 텍스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뮤지컬이 삼각관계에 근거한 ‘장애

가 많은 연애이야기’라는 한국적 멜로드라마에서 탈주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전반부에서 꽃님이와 남편 석순, 그리고 연적 장수 사

이에 형성되어 있던 삼각관계를 뮤지컬이 삭제함으로써 시작된다. <철부

지 아씨>에서는 일본 순사와 공모한 연적 장수의 계략 아래 석순이 강제

로 징용을 가게 되고, 이에 따라 꽃님이가 장수를 따라 반강제적으로 서

울로 가게 된다. 철부지였던 꽃님이가 남편의 부재를 견디며 ‘시댁귀신’

이 되었지만 도리 상 장수와 재혼하기를 바라는 시부모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님이는 신파의 여주인공처럼 복종하면서도 석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속 원을 놓지 

못해 서울에 도착해서도 흑흑거리며 운다. 꽃님이는 결국 장수에게서 탈

출하여 다시 시골로 오지만, 징용에서 돌아온 석순은 정작 꽃님의 ‘정절’

을 의심하며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석순은 양장을 한 서울여자 미

옥을 데리고 와서 꽃님이를 시골여자 콤플렉스에 빠지게 하는 등, 오해

로 점철된 ‘순결 이데올로기’를 폭력적으로 강요한다. 그러나 꽃님이가 

정절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장수의 증언으로 석순과 꽃님이는 결국 해

피엔딩을 맞는다. 이처럼 <철부지 아씨>는 꽃님이의 ‘현모양처’로의 극

단적인 변화를 통해 ‘정절과 가족의 수호’가 작품의 절대적인 도덕적 명

제임을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꽃님이의 ‘모성’은 가부장제의 도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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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하게 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낯익은 멜로드라마적 관습은 대중성을 

선취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달리 뮤지컬 <꽃님이>는 삭제된 삼각관계와 더불어 꽃님이의 서

울행을 자발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원작에서 멀리 달아난다. 꽃님이

에게 서울은 고된 시집살이의 피난처이자 ‘꿈’을 찾는 공간이다. 뮤지컬

은, 뮤지컬에만 존재하는 꽃님이 언니 달님이가 ‘가출소녀’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반부에 미리 노출시켜서 새로 삽입된 후반부의 사건

을 예고한다. 가면을 쓴 채 지신밟기 행렬에 들어가 서울로 탈출하는 꽃

님이는 시집살이를 겪는 시골의 며느리에서 근사한 정장을 입고 큰 회사

에 출근하는 오피스걸을 꿈꾸며 서울의 언니에게로 간다. 서울의 카바레 

댄서로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있던 달님이는 고향에다 큰 회사에 취직했

다는 거짓정보를 흘렸고, 이는 결국 16세의 유부녀 꽃님이마저 가출소녀

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의 후반부는 도시로 간 꽃님이가 겪는 서울생활기를 초

점화한다. 그러나 꽃님이의 서울생활은 그녀의 진정한 꿈이 서울에 있지 

않고, 오히려 꽃님이가 시골의 정서와 인정에 바탕을 둔 ‘건전한 국민’임

을 발견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육체를 팔아 도시의 ‘공공의 여성’이 되었

던 언니를 다시 고향-시골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되돌린 꽃님이는 작품 

말미에 ‘칭송’되기까지 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모양처로 변모하는 

<철부지 아씨>의 꽃님이와 달리, 뮤지컬의 꽃님이는 끝까지 호기심 많

고 천진한 소녀로 남는다. 서울로 자신을 찾아온 남편에게 순종하고, 고

향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베풀 줄 알며,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나설 줄 아는 꽃님이라는 여성은 1960년대 서울의 

모더니티와 충돌한다. 따라서 뮤지컬 <꽃님이>는 정서적이고 가족적인 

공간-시골에 거주하는 한 어린 여성이 퇴폐적이고 타락한 도시민들을 교

정하는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작품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견 돌출적인 것으로 보이는 <꽃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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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것’을 향한 담론에 정향되어 있던 예그린악단의 제작 목적과 

공명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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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11 11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13 11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15 11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17 11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19 12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21 12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23 12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25 12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27 12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29 13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31 13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33 13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35 13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37 13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39 14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41 14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43 14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45 14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47 14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49 15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51 15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53 15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55 15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57 15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59 16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61 16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63 16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65 16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67 16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69 17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71 17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73 17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75 17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77 17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79 18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81 18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83 18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85 18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87 18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89 19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91 19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93 19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95 19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97 19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199 20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01 20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03 20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05 20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07 20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09 21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11 21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13 21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15 21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17 21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19 22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21 22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23 22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25 22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27 22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29 23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31 23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33 23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35 23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37 23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39 24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41 24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43 24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45 24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47 24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49 250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51 252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53 254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55 256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예그린악단의 <꽃님이 꽃님이 꽃님이>∙최승연  257 258 한국극예술연구 제49집


